
14 일본의 고령화 대책

 ■  게다가 고령화의 진전으로 사회보장지출이 매년 1조엔을 상회하는 속도로 

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도 의문시

●  일본 재정의 최대 지출항목은 사회보장 관련비용으로 2012년도의 경우 일반세출

의 약 52%를 차지3)

*  사회보장 관련경비/일반세출 비율은 2000년 35%, 2005년 43%, 2012년 52%로 

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2012년 전체 세출 90.3조엔 가운데 사회보장 관련경비

는 26.4조엔

●  사회보장 관련경비 등의 증가로 인해 2011년도 GDP 대비 공적채무 잔고는 

211.7%로 나타났으며, 이는 선진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임.4)

	*  공적채무의 상당 부문은 국공채 발행으로 조달되고 있으며, 현재 국채발행 잔고의 약 

95%가 일본 국내에서 보유되고 있는 상황임.

●  그동안 국공채를 소화하는 자금의 원천이었던 근로자 세대의 저축이 단카이 세대

의 은퇴와 더불어 수년 안에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5)도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

지속가능성이 의문시

	*  근로자 세대는 사회보장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근로 당시에는 높은 수준의 저

축률을 유지할 것이나, 고령자 세대가 저축 등의 금융자산을 해약하는 사례가 늘어남

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가계 금융자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

■  하지만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소비구조가 변하고 ‘보이지 않는 가족’의 등장, 고

령자의 사회참여 증가,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등에 힘입어 새로운 유형의 소비와 

생산이 늘어나는 추세   

●  식료품 및 일용품, 주택과 같이 1인당 소비량에 한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내

수가 축소되는 가운데6) 의료, 건강, 간병, 퇴직 후의 시간적 여유를 반영한 ‘시간 

소비형’ 취미나 오락 활동 등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세대의 지출은 현역 세대보다 

높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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